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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vegetable eating behaviors and preferenc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by

stage of change for vegetable intake. The subjects consisted of 191 fourth and fif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Gyeonggi province. The stage of change for vegetable intake was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precontemplation (PC,

18.4%), preparation (P, 43.5%), and action/maintenance (A&M, 48.2%). The trend to eat a variety of foods was more

distinctive as the students went from the PC to the A&M stage. The stage of change for vegetable intake was closely related

with the kimchi-eating pattern of the students. The A&M group ate more vegetables than the PC group because they liked

vegetables and/or wanted to prevent disease. The PC group had a lower tendency to follow recommendations for vegetable

eating than the P and A&M groups. The PC group also had an incorrect notion that low vegetable consumption over an

extended time would not have a big impact on their health. The vegetables of high preference for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potato, sweet potato, lettuce, radish, perilla leaf, cucumber, and cabbage. The vegetables of low preference

were spinach, onion, balloon flower, and green pepper. The PC group had lower preferences for most vegetables than the

P and A&M groups. Therefore, careful nutrition education is necessary especially for students in the PC group in order to

explain the positive effects of vegetable intake and negative effects of an unbalanced diet. It is also necessary to survey

students’ tastes consistently and to develop recipes that encourage them to consume more vegetables agree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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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과학 발전을 통해 먹

는 식품이 매우 풍부해지고 식생활도 편리해진 반면,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 질환의 발발율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편의주의 식생활이 보편화됨에 따라 가공식품의

남용, 패스트푸드 섭취빈도의 증가, 영양과다, 외식 증가 등

의 잘못된 식습관과 영양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와 관

련하여 편식을 하는 학생들의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Gu,

1999).

학령기 학생의 경우 편식이 가장 손쉽게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며 일생 중 식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주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Bak 등(1996)의 연구에

서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84%가 편식을 한다고 응답

하였고, Choi(2003)의 연구에서는 같은 연령대 학생의

59.9%가 편식을 한다고 답하였는데, 편식을 하는 음식 중

채소류가 30.8%로 가장 많았다. Hong(1998)은 제주시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학생들의 77.6%가 약간씩 편식을

하고 있으며, 가장 싫어하는 편식 음식은 채소(32%)이고 다

음으로 생선과 조개류를 싫어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채소 편

식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열량 섭취와 미량 영양소 등의 섭

취도 부족해서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

다(Jun & Ro, 1998; Ku & Seo, 2005).

초등학생들의 학교 급식에서도 잔반량이 많은 음식으로 채

소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Kim 등, 1997; Yong, 2002; Seo,

2004). Jun & Ro(1998)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급식 시

84.1%가 음식을 남긴다고 답하였고, 주로 남기는 음식은 국

이 44.4%, 채소가 42.2%였다. 음식을 남기는 이유로는 싫

어하는 음식이거나 양이 많다, 또는 맛이 없다는 의견이 많

았다고 보고하였다(Choi, 2003). 학교 급식시 전체 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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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채소 영양교육방법으로 채소 영양 포스터의 부착, 나

물 영양성분표의 비치, 원하는 학생에게 추가로 나물 제공,

나물 먹는 날의 실시, 조리실습을 통한 나물 만들기 실습 등

이 제시되었다(Kim, 2008b).

건강 행위 이론 중 변화단계모델(stage of change

model)에서는 사람의 식행동이 일련의 단계를 거치면서 변

화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 일련의 변화단계를 고려전단계,

고려단계, 준비단계, 실행단계, 유지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Prochaska & Velicer WF, 1997). 변화단계에 따라 관심

있는 식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영양교

육의 전략도 달라져야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보고(Di Noia

등 2006; Di Noia 등 2008), 최근에는 각 변화단계에 속

한 사람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와 이를 토대로 한 영양 교육

의 수행 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Kwon & Oh,

2003; Choi & Kim,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여러 가지 채소를

섭취하는 빈도와 섭취 행동을 개선하려는 태도를 평가하여

학생들의 채소섭취 변화단계를 구분하고, 각 변화단계별로

채소에 대한 식행동과 기호도가 어떻게 다른 가를 살펴봄으

로써 단계별로 차별화된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초 자

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자

본 연구는 편의 추출 방법으로 선정된 경기도 용인시에 소

재하는 초등학교 4, 5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6년 12월 21일부터 12월 26일까

지였으며, 본 조사에 들어가기 전 15명의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의 내용과 표현을 수정·

보완한 후 본 조사에 이용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총 230

부였으며, 이 중 기록이 부정확한 39부를 제외한 191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1) 일반사항과 식행동 조사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으로 학년, 성별, 어머니의 직장

유무, 신장과 체중을 조사하였다. 식행동은 일반적인 식습

관 2문항, 채소에 관한 식행동 5문항, 김치에 관한 식행동

4문항을 조사하였다. 채소를 먹는 이유 5문항은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문항별로 ‘매우 그렇다’는 5점, ‘약간 그렇다’는 4

점, ‘보통이다’는 3점, ‘약간 그렇지 않다’는 2점, ‘매우 그

렇지 않다’는 1점으로 처리하였다. 채소 편식을 수정하려

는 의사를 묻는 문항 3문항은 1점부터 4점까지의 4점 척도

로 점수화하여 처리하였다.

2) 채소와 김치섭취의 변화단계

채소섭취의 변화단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김치 외의 채소를

얼마나 자주 먹고 있는지의 섭취 빈도를 물어보고, 하루에 2

회 이상 김치 외의 채소를 꾸준히 먹고 있는 경우는 실행유

지단계, 현재 하루에 1번 이하로 김치 외의 채소를 먹고 있

지만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채소를 꾸준히 먹을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준비단계, 그리고 현재 하루에 1번 이하로 김치 외

의 채소를 먹고 있으며 앞으로도 채소를 꾸준히 먹을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고려전단계로 구분하였다. 김치 섭취의 변화

단계도 채소 섭취의 변화단계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2회 이상

김치를 꾸준히 먹고 있는 경우는 실행유지단계, 하루에 1번

이하로 김치를 먹고 있지만 앞으로 한 달 이내에 김치를 꾸

준히 먹을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준비단계, 그리고 하루에 1

번 이하로 김치를 먹고 있으며 앞으로도 김치를 꾸준히 먹을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고려전단계로 구분하였다.

3) 채소요리의 기호도 조사

채소 요리의 기호도 조사에서 채소의 종류는 학교급식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20가지 채소로 제한하고, 채소의 종류에

따라 그 채소를 주된 재료로 하는 요리 1~4가지를 제시하여

총 53가지 채소요리의 기호도를 조사하였다. 각각의 채소요

리의 기호도는 4점척도를 이용하여 ‘매우좋다’는 4점, ‘약간

좋다’는 3점, ‘약간 싫다’는 2점, ‘매우 싫다’는 1점으로 처

리하였다. 같은 채소 재료를 사용한 여러 가지 요리의 기호

도는 평균값을 내어 그 채소 요리의 기호도로 하였다.

4) 통계처리

수집된 자료는 전산 부호화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sion 11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 하였다. 각 조사 항목은 응답자의 백분율 또는 평균±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채소행동단계별 군간의 유의성은 교

차분석(χ2-test) 또는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5% 유

의수준에서 검정하였다. One-way ANOVA 결과 유의차가

있으면 Duncan’s multiple test를 수행하여 개개 그룹 간

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일반사항과 채소와 김치섭취 변화단계의 분포

조사대상자 중 남자는 88명(46.1%), 여자가 103명

(53.9%)이었고, 학년에 따라서는 4학년이 100명 (52.4%),

5학년이 91명(47.6%)이었다.

채소와 김치섭취 변화단계의 분포는 <Figure 1>에 나타

나 있다. 조사에 응한 대상자 중 채소섭취 변화단계에 따라

김치 외의 다양한 채소를 꾸준히 섭취할 계획이 없는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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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계가 16명(8.4%), 1일 1회 이하로 김치 외의 채소를 섭

취하고 있지만 1달 이내에 여러 채소를 꾸준히 섭취할 계획

이 있는 준비단계는 83명(43.5%), 매일 2회 이상 채소를

섭취하고 있는 실행유지단계는 92명(48.2%)인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김치섭취 변화단계에 따라서는 고려전단계가 13

명(6.8%), 준비단계가 34명(17.7%), 실행유지단계가 145명

(75.5%)이었다. 남녀별로 채소와 김치섭취 변화단계에 유의

적인 차이는 없었다. 김치섭취 변화단계보다 채소섭취 변화

단계에서 실행유지단계의 학생비율이 낮고, 고려전단계의 학

생비율은 악간 높아서 본 연구에서는 섭취에 더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난 채소섭취 변화단계에 따라 학생들의 채소 식

행동에 어떤 차이가 있는 가를 살펴보았다.

Suh & Chung(2008)은 초등학생에게 현재보다 채소와

과일을 더 먹으려는 계획이 있는가에 따라 채소와 과일섭취

변화단계를 나누었는데, 고려전단계가 31.6%, 고려 및 준비

단계가 35.2%, 유지단계가 33.2%로 보고하였다. 이들의 연

구에서는 채소와 김치의 섭취량은 변화단계가 진전됨에 따

라 증가하였으나, 과일류의 경우에는 변화단계에 따라 차이

가 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한 편, Cullen 등(1998)과

Greene 등(2004)의 연구에서는 유지단계에서 채소와 과일

섭취량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채소섭취빈도를 채소섭취 변화단계의 구분에 포함시켰는데,

이 경우 채소를 하루 1회 이하로 섭취하면서 앞으로도 개선

할 계획이 없는 고려전단계가 8.4%로 이전 연구보다 비율

이 더 낮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신장과 체중은 <Table 1>에 나타나 있다.

조사대상 남녀학생의 평균 키는 각각 145 cm와 146.4 cm,

평균 체중은 각각 37.2 kg과 35.7 kg으로 남녀간의 유의차

는 없었다. 조사대상자의 신장과 체중은 채소섭취 변화단계

에 따라서도 유의차는 나지 않았으나, 실행유지단계의 학생

들이 준비나 고려전 단계의 학생들보다 신장과 체중이 약간

큰 경향이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신장과 체중을 2007년에 개정

된 한국인 소아발육기준치(대한소아과학회)와 비교하면, 초

등학생의 경우 10-11세 남녀 신장 기준치는 각각 139.43

cm와 139.90 cm, 체중 기준치는 35.50 kg과 34.69 kg으

로 본 연구대상자들의 신장이 기준치보다 4~4.6% 정도 크

고, 체중도 4.8~2.9% 정도 더 무거웠다.

2. 조사대상자의 음식과 채소에 대한 식행동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식행동은 <Table 2>에 제시하였

다.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는가라는 질문에 ‘골고루

먹는다’가 12.6%, ‘가끔 가려 먹는다’가 80.5%이었고 ‘골고

루 먹지 않는다’는 비율이 6.8%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채소

섭취 변화단계에 따라 음식을 골고루 먹는 정도는 유의적으

로 차이가 있었다. 즉, 실행유지 단계의 경우 ‘음식을 골고

<Figure 1> Distribution(%) of students by the stage of change for

vegetable and kimchi intake.

PC=pre-contemplation, P=preparation, A&M=action and maintenance.

<Table 1> Height and weight of the students

Total
Stage of Change for Vegetable Intake 

PC P A&M
Height (cm) Boys 145.0±7.41) 143.0±4.6 143.9±6.5 146.0±8.1

Girls 146.4±7.5 144.9±4.1 145.5±7.9 147.7±7.5
Total 145.8±7.4 144.2±4.2 144.8±7.3 146.8±7.8

Weight (kg) Boys 037.2±6.6 034.6±6.1 036.5±6.4 038.2±6.7
 Girls 035.7±5.9 035.4±6.4 035.6±5.6 035.9±6.2

Total 036.4±6.2 035.0±6.0 036.0±5.9 037.1±6.5

PC=pre-contemplation, P=preparation, A&M=action and maintenance 
1)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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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먹는다’는 비율이 19.8%이고, ‘골고루 먹지 않는다’는 비

율은 3.3%였는데, 고려 전단계의 경우에는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없었고, ‘골고루 먹지 않는다’고

대답한 비율이 25%로 다른 군들보다 응답비율이 높았다. 음

식을 먹을 때 어느 것을 주로 먹느냐는 질문에서는 ‘맛있는

음식’이 69.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건강에 좋은 음

식’이 22.3%, ‘모양이나 색이 끌리는 음식’이 8.5%로 나타

났고, 변화단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Lee & Yoo(1997)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식사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 맛이 60.3%, 영양이 12.3%

로 나타나서 본 조사 결과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고, Ku &

Seo(2005)는 초등학생에 대한 조사에서 영양이 52.1%, 맛

이 45.8%로 나타나 본 조사보다 영양을 중시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이들의 연구에서 식사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 대조군은 영양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나, 채소기피

군은 맛을 더 중요하게 여겨 차이를 보였고, 채소 기피군의

경우 싫어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경향이 대조군보다 더 뚜

렷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채소에 대한 식행동은 <Table 3>에 나타나

있다. 한 끼니에 먹는 김치 외 채소의 양을 물어보았을 때

탁구공 크기로 2개 이상 먹는 비율이 12.1%, 1.5개 크기 정

도 먹는 비율이 28.6%, 1개 크기 정도 먹는 비율이 38.1%,

탁구공 반 개 크기 정도 먹는 비율이 21.2%이어서 탁구공

1개 정도의 양을 가장 흔하게 섭취하고 있었다. 채소섭취 변

화단계에 따라서 1끼니에 먹는 채소의 양이 다르게 나타나

서, 탁구공 크기로 1.5개 이상 먹는 비율로 볼 때, 실행유

지단계는 48.9%, 준비단계는 37.3%, 고려전단계는 12.5%

만이 한 끼니에 탁구공 1.5개 정도 이상의 채소를 섭취하고

있었다.

채소를 먹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서

<Table 2> General food behavior of the students

Total
Stage of Change for Vegetable Intake

χ
2 

PC P A&M

Eat variety of 
foods?

yes 024(12.6)1) 00(0.0) 06(7.2) 18(19.8) 17.487**
sometimes 153(80.5) 12(75.0) 71(85.5) 70(76.9)
no 013(6.8) 04(25.0) 06(7.2) 03(3.3)

Which food do
you eat?

healthy food 042(22.3) 01(6.3) 18(22.2) 23(25.3) 3.883
delicious food 130(69.1) 013(81.3) 58(71.6) 59(64.8)
consider shape & color 016(8.5) 02(12.5) 05(6.2) 09(9.9)

PC=pre-contemplation, P=preparation, A&M=action and maintenance 
1)number (%)
2)**: p<0.01 by χ2 test

<Table 3> Vegetable eating behavior of the students

Total
Stage of Change for Vegetable Intake

χ
2 

PC P A&M

Amount of other
veg. eaten at dish

1/2 piece of table tennis ball 40(21.2) 9(56.3) 24(28.9) 7(7.8) 26.310***
1 piece 72(38.1) 5(31.3) 28(33.7) 39(43.3)
1.5 pieces 54(28.6) 2(12.5) 23(27.7) 29(32.2)
2 pieces 23(12.1) 0(0.0) 8(9.6) 15(16.7)

Which is important
in veg. dish?

color 7(3.7) 1(6.3) 1(1.2) 5(5.4) 8.823
taste 145(76.3) 12(75.0) 67(81.7) 66(71.7)
material 36(18.9) 2(12.5) 14(17.1) 20(21.7)
shape 2(1.1) 1(6.3) 0(0.0) 1(1.1)

 Favorite veg.
color?

red 52(27.4) 4(26.7) 27(32.5) 21(22.8) 4.807
yellow 10(5.3) 1(6.7) 4(4.8) 5(5.4)
green 111(58.4) 8(53.3) 47(56.6) 56(60.9)
purple 13(6.8) 2(13.3) 3(3.6) 8(8.7)
white 4(2.1) 0(0.0) 2(2.4) 2(2.2)

Favorite veg.
taste?

sweet 62(32.5) 6(37.5) 31(37.3) 25(27.2) 7.020
sour 18(9.4) 1(6.3) 10(12.0) 7(7.6)
hot 95(49.7) 6(37.5) 37(44.6) 52(56.5)
salty 16(8.4) 3(18.8) 5(6.0) 8(8.7)

PC=pre-contemplation, P=preparation, A&M=action and maintenance 
1)number (%)
2)***: p<0.001 by χ2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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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맛이 76.3%, 재료가 18.9%, 색이 3.7%, 모양이 1.1%

이었고, 채소섭취 변화단계에 따라 차이는 없었다. 채소 중

좋아하는 색은 초록이 58.4%, 빨강이 27.4%, 보라가 6.8%,

노랑이 5.3%, 흰색이 2.1%이었고, 채소 섭취 시 좋아하는

맛은 매운맛이 49.7%, 단맛이 32.5%, 신맛이 9.4%, 짠맛

이 8.4%로 좋아하는 색과 맛의 경우에도 채소섭취 변화단

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조사대상자의 김치에 대한 식행동은 <Table 4>에 제시하

였다. 얼마나 김치를 자주 먹는가 하는 질문에서 하루 3번

이상이 51.6%, 하루 2번이 20.8%, 하루에 1번이 12.5%,

일주일에 3~4번이 9.9%, 한 달에 2번 이하가 5.2%로 나

타났다. 김치외의 채소를 얼마나 먹는 가로 구분한 채소섭

취 변화단계는 김치 섭취패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채소

섭취 변화단계가 실행유지단계인 경우 하루에 2회 이상 김

치를 섭취하는 비율이 87.9%였는데, 준비단계의 경우에는

59.0%, 고려전단계의 경우에는 50.1%만이 하루에 2회 이

상 김치를 섭취한다고 응답하여서 김치를 섭취하는 빈도가

감소하였다. 한번 먹을 때 먹는 김치의 분량은 10쪽 이상이

17.9%, 7~9쪽이 15.3%, 5~6쪽이 27.4%, 2~4쪽이 36.3%

이고 전혀 안 먹는다는 응답자가 3.2%로 1회에 섭취하는 김

치의 분량은 2~4쪽이 가장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섭

취하는 김치의 분량도 채소섭취 변화단계에 따라 달라서 한

끼에 김치를 5~6쪽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실행유지단계는

72.6%, 준비단계는 54.3%였으나, 고려전단계에서는 25.1%

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고려전단계의 경우 김치의 섭취

빈도와 섭취량이 둘 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김치 종류는 배추김치가 62.8%

가 가장 좋다고 응답했으며, 깍두기가 22%, 총각김치 9.4%,

백김치 5.8%의 순으로 나타났고, 채소섭취 변화단계에 따

른 김치 종류 선호도의 차이는 없었다. 가장 좋아하는 김치

의 익은 정도는 70.7%가 알맞게 익은 김치를 선호했고,

16.8%가 완전히 익어서 새콤한 것을 선호했으며, 13.0%가

약간 덜 익은 겉절이 종류를 선호하였고, 채소섭취 변화단

계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는 없었다. 한편, Kim(1999)의 논

문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김치의 종류가 깍두기, 배

추김치, 열무김치의 순으로 나타나서 본 조사와 약간 다른

결과를 보였다.

채소섭취 변화단계에 따라 채소를 먹어야 하는 이유를 살

펴본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나 있다. 채소를 먹는 이유

를 5점 만점으로 평가했을 때, ‘영양적으로 우수하기 때문

에’가 4.02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고, ‘질병에 걸리지 않

으려고’가 3.79점, ‘내가 좋아하기 때문’이 3.60점, ‘부모님

과 선생님이 권하기 때문’이 3.41점이었으며, 내가 좋아하

는 친구가 먹기 때문이라는 점수는 1.3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학생들은 대체로 채소가 영양적으로 우수하

고, 골고루 섭취하면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영

양지식을 잘 지니고 있었고, 자신의 채소 선호나 웃어른의

조언이 채소섭취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한편, 채소섭취 변화단계에 따라 고려전단계의 경우

준비단계나 실행유지단계보다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먹

는다’와 ‘내가 좋아서 채소를 먹는다’의 점수가 유의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고려전단계의 학생들은 채소가 건강에 미치

는 좋은 점에 대한 인식과 채소에 대한 기호도가 다른 그룹

들보다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 Kimchi eating behavior of the students n(%)

Total
Stage of Change for Vegetable Intake

χ
2 

PC P A&M

How often do you eat 
Kimchi?

≤2/mo. 10(5.2)1) 3(18.8) 7(8.4) 0(0.0) 30.452**
3~4/wk 19(9.9) 1(6.3) 15(18.1) 3(3.3)
1/day 24(12.5) 4(25.0) 12(14.5) 8(8.8)
2/day 40(20.8) 3(18.8) 15(18.1) 22(24.2)
≥3/day 99(51.6) 5(31.3) 34(40.9) 58(63.7)

Amount of kimchi 
eaten at dish

none 6(3.2) 2(12.5) 3(3.6) 1(1.1) 20.020**
2~4 pieces 69(36.3) 10(62.5) 35(42.2) 24(26.4)
5~6 pieces 52(27.4) 1(6.3) 20(24.1) 31(34.1)
7~9 pieces 29(15.3) 1(6.3) 14(16.9) 14(15.4)
≥10 pieces 34(17.9) 2(12.5) 11(13.3) 21(23.1)

Favorite kinds of 
kimchi

baechu kimchi 120(62.8) 10(62.5) 47(56.6) 63(68.5) 9.445
cubed radish 42(22.0) 5(31.3) 20(24.1) 17(18.5)
chonggak kimchi 18(9.4) 1(6.3) 7(8.4) 10(10.9)
white kimchi 11(5.8) 0(0.0) 9(10.8) 2(2.2)

Favorite degree of 
kimchi fermentation 

well matured 32(16.8) 1(6.3) 14(16.9) 17(18.5) 2.053
matured 135(70.7) 12(75.0) 60(72.3) 63(68.5)
less matured 24(12.6) 3(18.8) 9(10.8) 12(13.0)

PC=pre-contemplation, P=preparation, A&M=action and maintenance 
1)number (%)
2)**: p<0.01 by χ2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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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편식을 교정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을 4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채

소 편식을 한다면 주위에서 편식을 충고할 때 따르겠는 가’

에 대해서는 3.14점(78.5점/100점)으로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채소를 계속 편식할 경우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이 있는 가’라는 문항에는 3.51점(87.8점/100점), ‘채소 편

식을 교정하고 잘 지켰을 때 건강해 질 수 있는 가’에는 3.76

점(94점/100점)으로 그렇다고 답하여서 학생들은 채소 편

식을 교정할 기회가 있을 때 긍정적으로 따를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섭취 변화단계에 따라 학생들의 채소 편식 교정에 대

한 반응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고려전단계의

경우 주위의 채소 편식 충고를 따르겠다는 점수가 다른 군

들보다 유의적으로 낮았고, 채소 편식을 계속해도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른 군들보다 적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

라서 채소 편식이 심한 고려전단계 학생들의 경우 채소 섭

취 교정에 있어서 좀 더 완강한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

되며, 특히 채소 편식이 건강에 가져올 수 있는 안 좋은 영

향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였다. 따라서 고려전단계 학

생들의 경우 특히 별도의 세심한 영양교육을 통해 채소 섭

취의 긍정적인 효과와 채소 편식을 계속할 경우 건강에 미

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에 대해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

겠다.

3. 채소요리에 대한 기호도 조사

채소요리에 대한 기호도 점수는 <Table 7>에 나타나 있

다. 채소 요리 전체의 평균 기호도 점수는 2.89점(72.3점/

100점)이었다. 20가지의 채소 중 가장 기호도가 높은 채소

요리는 감자(3.67점)이었고, 그 뒤를 이어 고구마(3.39점),

상추(3.28점), 무(2.99점), 깻잎(2.99점), 오이(2.95점), 배

추(2.93점), 쑥(2.93점), 피망(2.92점), 파 (2.90점), 콩나

물(2.89점)의 순으로 평균보다 높은 기호도 점수를 보였다.

평균 기호도에 못 미치는 채소요리는 부추(2.87점), 호박

(2.86점), 숙주나물(2.76점), 당근(2.65점), 양배추(2.57

점), 시금치(2.52점), 양파(2.51점), 도라지(2.50점), 고추

(2.37점)를 넣은 채소요리의 순이었다.

Kang(2003)은 초등학교 채소류의 기호도 조사에서 오이,

콩나물, 깻잎, 시금치, 상추, 셀러리 등을 좋아하고, 풋고추,

양파, 파, 도라지, 미나리, 부추 등의 향이 강한 채소는 싫

어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채소섭취 변화단계에 따라 고려전단계는 평균 채소기호도

가 2.24점(56점/100점)으로 준비단계의 2.89점(72.3점/

100점)과 실행유지단계의 3.00점(75점/100점)에 비해 유의

적으로 채소기호도가 낮았다. 개개 채소요리별로 살펴볼 때,

고려전단계는 오이, 배추, 피망, 콩나물, 숙주나물을 제외한

15가지의 채소 음식에서 실행유지단계나 준비단계보다 기호

도가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려전단계

그룹의 경우에는 준비단계나 실행유지단계와 별도로 이들만

을 대상으로 한 채소에 대한 영양교육과 상담을 병행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007년 우리나라 아동의 식품섭취량 실태조사 결과에 따

르면, 7~12세 남아의 경우 다소비 식품 20종 중에 김치(4

<Table 5> The reason you need to eat vegetables

Total1) Stage of Change for Vegetable Intake
PC P A&M

It is nutritious. 4.02±1.032) 3.81±1.22 3.95±1.00 4.11±1.03
Toprevent get disease 3.79±1.19 3.07±1.49a 3.82±1.12b 3.88±1.17b

I like vegetables. 3.60±1.03 2.88±1.15a 3.52±0.94b 3.79±1.03b

Parents’ and teachers’ recommendation 3.41±1.19 2.81±1.38 3.50±1.16 3.43±1.16
My friends eat. 1.39±0.70 1.19±0.54 1.43±0.72 1.38±0.71

PC=pre-contemplation, P=preparation, A&M=action and maintenance 
1)Scores are from 1 to 5 points.
2)Mean±SD
3)Different alphabets at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one-way ANOVA (p<0.05)

<Table 6> The tendency to follow comments on vegetable dish

Total1) Stage of Change for Vegetable Intake
PC P A&M

Will you follow comments about veg. eating? 3.14±0.822) 2.63±0.89a 3.11±0.80b 3.25±0.81b

Does unbalanced diet of veg. have effects to you? 3.51±0.72 2.94±0.93a 3.58±0.61b 3.54±0.75b

Complying with comments on veg. dish will make you healthy? 3.76±0.48 3.50±0.63 3.80±0.44 3.78±0.49

PC=pre-contemplation, P=preparation, A&M=action and maintenance 
1)Scores are from 1 to 4 points.
2)Mean±SD
3)Different alphabets at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one-way ANOVA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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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양파(10위), 감자(16위), 무(19위)가 들어있으며, 여아

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김치(4위), 고구마(6위), 양파

(11위), 무(16위)의 순으로 들어있었다(Kim, 2008a). 김치,

감자, 고구마, 무의 섭취량은 본 연구결과에서 선호하는 채

소요리의 기호도와 일치하며, 양파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좋

아하는 채소류는 아니지만 여러 음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섭

취량 결과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초등학교 5학년 약 1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Kim의 연

구(2005)에서는 학교급식 메뉴에서 전반적으로 육류 메뉴에

대한 기호도가 높았고, 어패류와 채소류에서는 낮은 기호도

를 나타냈다. 채소류에서 콩나물은 무침보다 국에 대한 기

호도가 높았고, 감자는 감자밥보다 감자조림의 기호도가 높

게 나타났으며, 특히 기호도가 낮은 채소류에 대한 다양한

조리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Ku & Seo(2005)

의 연구에서 채소기피군은 대조군보다 채소기호도가 낮아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연구에

서는 채소기피군이 채소를 먹지 않는 이유로 채소가 비위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맛이 없었던 기억이 있어서, 색이 좋

지 않아서 등으로 답하였는데, 채소를 싫어하는 학생들의 영

양교육과 채소의 조리법 선택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경기도 일부지역 초등학교 4,5학년 학생들(191

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채소섭취 변화단계를 파악하고 채

소섭취 변화단계에 따라 채소에 대한 식행동과 기호도가 어

떻게 다른 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채소섭취 변화단계에 따라 다양한 채소를 꾸준히 섭취

할 계획이 없는 고려전단계는 18.4%, 1일 1회 이하로 채소

를 섭취하고 있지만 1달 이내에 여러 채소를 꾸준히 섭취할

계획이 있는 준비단계는 43.5%, 매일 2회 이상 다양한 채

소를 섭취하고 있는 실행유지단계는 48.2%였다. 김치섭취

변화단계에 따라서는 고려전단계가 6.8%, 준비단계가

17.7%, 실행유지단계가 75.5%이었고, 남녀별로 채소와 김

치섭취 변화단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2)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는 학생의 비율은 12.6%,

가끔 가려 먹는 비율은 80.5%, 골고루 먹지 않는 비율은

6.8%이었는데, 채소섭취 변화단계에 따라 음식을 가리는 정

도에 차이가 있어서 실행유지단계의 경우 음식을 가려먹는

다는 응답이 3.3%에 불과했으나 고려전단계의 경우에는

25%로 현저히 많았다.

<Table 7> Vegetable dish preference by stage of change for vegetable intake

Veg. dish Total1) Stage of Change for Vegetable Intake
PC P A&M

potato 3.67±0.582) 2.86±0.98a 3.68±0.52b 3.80±0.40b

sweet potato 3.39±0.65 2.67±1.06a 3.42±0.55b 3.49±0.58b

lettuce 3.28±0.98 2.75±1.13a 3.25±0.96b 3.41±0.94b

radish 2.99±0.75 2.35±0.90a 2.97±0.70b 3.11±0.73b

perilla leaf 2.99±0.85 2.52±1.05a 2.92±0.86b 3.14±0.76b

cucumber 2.95±0.90 2.53±1.07 2.96±0.84 3.01±0.92
chinese cabbage 2.93±0.74 2.66±0.63 2.86±0.78 3.05±0.70
mugwort 2.93±0.88 2.38±0.80a 2.94±0.84b 3.01±0.90b

pimento 2.92±1.11 2.38±1.20 2.98±1.13 2.97±1.06
green onion 2.90±0.81 1.96±0.85a 3.01±0.79b 2.98±0.70b

bean sprouts 2.89±0.76 2.58±0.65 2.99±0.68 2.85±0.82
scallion 2.87±0.83 2.17±0.79a 2.87±0.87b 2.99±0.75b

zucchini 2.86±0.93 1.92±0.99a 2.97±0.85b 2.92±0.90b

green bean sprout 2.76±0.96 2.15±0.94 2.72±1.02 2.89±0.87
carrot 2.65±0.86 1.91±0.86a 2.59±0.82b 2.84±0.83b

cabbage 2.57±0.90 2.03±1.02a 2.55±0.84b 2.69±0.91b

spinach 2.52±0.88 1.91±0.80a 2.49±0.82b 2.65±0.91b

onion 2.51±0.92 1.50±0.63a 2.60±0.83b 2.60±0.94b

ballon flower 2.50±1.14 1.63±0.96a 2.48±1.15b 2.68±1.11b

red pepper 2.37±0.98 1.60±0.75a 2.45±0.97b 2.42±0.97b

Mean 2.89±0.60 2.24±0.57a 2.89±0.58b 3.00±0.58b

PC=pre-contemplation, P=preparation, A&M=action and maintenance 
1)Scores are from 1 to 4 points.
2)Mean±SD
3)Different alphabets at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one-way ANOVA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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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소를 먹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

에서는 맛이 76.3%, 재료가 18.9%, 색이 3.7%, 모양이

1.1%이었고, 채소섭취 변화단계에 따르는 차이는 없었다. 좋

아하는 채소의 색과 맛의 경우에도 채소섭취 변화단계에 따

라 차이가 없었다.

4) 채소섭취 변화단계는 김치 섭취패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채소섭취 변화단계가 실행유지단계인 경우 하루에 2

회 이상 김치를 섭취하는 비율이 87.9%였는데, 준비단계의

경우에는 59.0%, 고려전단계의 경우에는 50.1%만이 하루

에 2회 이상 김치를 섭취한다고 응답하여서 김치를 섭취하

는 빈도가 감소하였다.

5) 채소를 먹는 이유로 ‘영양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고’와

‘본인이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 편, 고려전단계는

준비단계나 실행유지단계보다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고’와

‘본인이 좋아서 채소를 먹는다’의 점수가 유의적으로 적었다.

6) 채소섭취 변화단계에 따라 학생들의 채소 편식 교정에

대한 반응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고려전단계

의 경우 주위의 채소 편식 충고를 따르겠다는 점수가 다른

군들보다 유의적으로 낮았고, 채소 편식을 계속해도 본인에

게 미치는 영향이 다른 군들보다 적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7) 가장 기호도가 높은 채소요리는 감자, 고구마, 상추,

무, 깻잎, 오이, 배추의 순이었고, 기호도가 낮은 채소요리

는 시금치, 양파, 도라지, 고추를 넣은 채소요리의 순이었

다. 채소섭취 변화단계에 따라 고려전단계는 준비단계와 실

행유지단계에 비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채소의 기호도가

유의적으로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채소섭취 변화단계에 따라 고

려전단계의 학생들은 준비나 실행유지단계의 학생들보다 김

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았고, 채소가

건강에 미치는 좋은 점과 채소편식이 건강에 미치는 안 좋

은 영향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으며, 채소 편식 충고에 있어

서 좀 더 완강한 자세를 보이고, 여러 가지 채소에 대한 기

호도는 다른 그룹들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고려전단계 학생들의 경우 특히 별도의 세심한 영양교

육을 통해 채소 섭취의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하고, 채소 편

식을 계속할 경우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교 급식 수행과정에서 전체 학생들

의 기호도를 좀 더 반영한 채소요리 제공을 위한 개정 노력

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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